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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 작 -

◈ 정성훈 여보세요?

◈ 이상열 응, 그래. 성훈아.

◈ 정성훈 아, 네. 상열 형님.

◈ 이상열 어.

◈ 정성훈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?

◈ 이상열 어. 가능해.

◈ 정성훈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.

◈ 이상열 어.

◈ 정성훈 그 석모도에 있을 때 있잖아요.

◈ 이상열 어.

◈ 정성훈 제가 민규랑 주용 형이랑 다 물어봤는데.

◈ 이상열 어.

◈ 정성훈 그 혹시 제가 잤을 때 바지를 입고 잤거든요.

◈ 이상열 어.

◈ 정성훈 근데 주용 형이 이제 팬티가 찢어질 때.

◈ 이상열 어.

◈ 정성훈 팬티만 입은 채로 찢어졌다고 하는데.

◈ 이상열 어.

◈ 정성훈 그러면 이제 바지를 누가 벗겼어요? 그 당시에?

◈ 이상열 그건 나도 모르겠네.

◈ 정성훈 그래요? 그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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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이상열 애들 뭐 다 기억 못하지. 다 모르지. 그거는 다 기억 못할 것 같은데?

◈ 정성훈 근데 이제 팬티만.. 팬티를 찢은 거는 그럼 기억은 하세요? 그 상황은?

◈ 이상열 어.

◈ 정성훈 제가 팬티만 입고 있었는데 팬티를 들어올린 거예요? 아니면 두 손으

로 뭐 찢은 거예요?

◈ 이상열 아니 이게 저기 누워 잤잖아.

◈ 정성훈 네.

◈ 이상열 그러니까 자지 마라고 엉덩이를 승훈이는 “엉덩이, 일어나라” 그거 있

잖아. 일어나라고.

◈ 정성훈 네.

◈ 이상열 때리면서 그러니까 니가 막 이제 그러니까 뭐지? 그런 상태에서 있으

니까 니가 깼잖아. 깨갖고 그래서 다시 보니까 다시 이제 막.. 그러니까 

이제 안 일어나니까 당기면서 하다 보니 닌 손으로 잡아 올리고, 니가.

◈ 정성훈 네.

◈ 이상열 승훈이는 이제 당기고 하니까. 니는 당기고 밑으로 잡아당기니까 쭉 찢

어진 거야. 그래서.

◈ 정성훈 저는 기억이 아예 안 나요. 왜냐면 그때..

◈ 이상열 그러니까 승훈이가 자꾸 막 당기고 막 하니까 니는 팬티 안 벗길려 지

려고 위로 잡아당기잖아. 잡고 있었고. 승훈이는 밑에서 당기고.

◈ 정성훈 그러면.. 그러면 이제 그 추형이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당긴 거

예요? 저는 기억이 안 나요.

◈ 이상열 나도 그래가지고

◈ 정성훈 근데 바지를 제가 분명히 입고 잤는데 제가 팬티만 그렇게 당기려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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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지를 누가 벗긴 거잖아요. 그럼 이제 민규도 아마 자기도 형이 입고 

잔 걸로 기억하고 형이 벗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서. 벗긴 사람이 있을 

것 같은데 그 벗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한다고 했어요. 

자기도 취해가지고.

◈ 이상열 다들 기억 못하지. 사실 그 입었는지 없는지 그거 다 기억 못하지, 우

리가.

◈ 정성훈 근데 팬티만 입고 있었다는 거는 기억을 또 하더라고요. 주용 형은. 그

래서 누군가 바지 벗긴 거는 맞을 거라고.

◈ 이상열 그때는 확실하게 그때 우리 전부 다 더워가지고. 추운 날이었지. 근데 

방은 더웠잖아. 더워가지고. 그때 더웠거든, 방은.

◈ 정성훈 네.

◈ 이상열 뜨거워가지고 반바지 입고 막 그래 있었는데.

◈ 정성훈 제가 그날 사진을 보니까 제가 위에는 경량패딩을 입었고 밑에는 추리

닝을 입었었어요.

◈ 이상열 음.

◈ 정성훈 그래서 제가 더워서 옷을 벗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것도 바지를. 

왜냐면 제가..

◈ 이상열 수현이한테도 물어봤어?

◈ 정성훈 아니요. 수현이 형한테도 물어봤는데 수현이 형은 저번에 물어보니까 

자기는 취해가지고 필름이 끊겼대요.

◈ 이상열 나도 그거는 기억 못하지. 나도. 그건 기억이 안 나지.

◈ 정성훈 아, 그래요?

◈ 이상열 나도 그거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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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정성훈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이불을 다 개고 옷 갈아입다가 

사람들이 웃으니까 제가 뒤돌아봐가지고 그때 팬티가 이제 찢어진 걸 

인지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?

◈ 이상열 어.

◈ 정성훈 민규도 그렇다고 하고.

◈ 이상열 어.

◈ 정성훈 상열 형님은 어떻게 기억하세요?

◈ 이상열 나는?

◈ 정성훈 네.

◈ 이상열 그냥 잡아당기고 당길 때 그때 찢어졌잖아.

◈ 정성훈 아니. 아니. 찢어진 거 말고. 제가 그 팬티가 찢어졌다는 걸 인지했을 

때가..

◈ 이상열 기억이 안 나. 그거는.

◈ 정성훈 전 그게 아침이거든요.

◈ 이상열 그건 또 기억이 안 나.

◈ 정성훈 아. 그건 기억이 안 나요?

◈ 이상열 안 나.

◈ 정성훈 아. 이게 사람마다 기억하는 부분이 좀 다르구나.

◈ 이상열 다르지. 다 다르지. 시간도 지났고 하니까.

◈ 정성훈 네. 주용 형은 또 제가 서로 당기다가 아니라 제가 시체처럼 자고 있을 

때 저 일어나라고 팬티를 위로 이게 잡아들었는데 찢어졌다는 식으로 

얘기하고, 상열 형이.. 네.

◈ 이상열 내가 알기로는 확실한 게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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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정성훈 네.

◈ 이상열 맞아. 니가 당기니까, 승훈이는 들어 당기니까 니는 잡아들고 가다가 

서로 당기다가 그냥 쫙 찢어진 거 내가 알거든. 그건 기억하거든.

◈ 정성훈 아, 그래요? 아.

◈ 이상열 어. 내가 그건 기억하고 있다.

◈ 정성훈 아, 그래요? 아, 네. 저는 근데 그때 필름이 끊겨서 만취한 체여가지고 

기억이 안 나서.

◈ 이상열 응.

◈ 정성훈 이게 조금.. 왜냐하면 제가 기억이라도 하면 제 기억으로 사실 이거를 

쓰면 되는데 남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.

◈ 이상열 그러니까 이게 참, 그래. 그래서 이게 그런 거야. 본인이 기억을 해야 

되는데 기억이 없어서.

◈ 정성훈 근데 만취한 상태고 또 그 당시에 저한테 계속 술을 강권했단 말이에

요. 이거는 민규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억해서 문제가 안 될 것 

같은데 제가 팬티 찢어진 그거는 제 기억이 아예 없어요. 아예 그냥 필

름 끊겨서. 제가 어머님이랑 있어가지고. 제가..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. 

제가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. 네, 죄송합니다. 네.

- 종료 -

(이상 끝)


